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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☑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,400자 내외로 작성할 것.
  ☑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작성하며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지 말 
것.
  ☑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하지 말 것.

-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-



<보 기>

※ <보기>에 제시된 A~D를 참조하여 (1) 제시문 (가)와 (나)의 관점을 비교하고, (2) 
그 중 하나를 정당화한 후, 그 관점이 미래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시오.  

문  제



   

A
  세계 각국에서 한파와 폭설, 그리고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. 기상 전문가들은 
기상 이변의 기저에 ‘지구 온난화’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. 실제로 지난해 11월 지구의 
월평균 기온은 20세기 평균보다 0.6도 높았다.
  (중략)
  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에너지 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종 기상 이변과 밀접한 관련
이 있다. 

세계 각국의 한파·폭설·폭우 피해 현황

- 매일경제 (2010. 1. 10)

B 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(국제에너지기구, 20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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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톤)

10

연도



 C  단위 발전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
                       (한국전력, 2008)

 D  에너지원별 발전 단가
             (한국전력, 20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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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

  청정에너지의 경제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향후 3년간 대체 에너지 생산을 두 배로 증대해야 할 
것이다. 우리는 연방 건물들의 75% 이상을 현대화하고 2백만 미국 가정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여 
소비자나 납세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.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태양 전지판이나 풍력 터빈을 
만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, 연료 효율이 좋은 차나 건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. 또한 
신 성장 에너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더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고, 에너지가 더 절약될 것이며, 
나아가 지구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. 

-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, 조지 메이슨 대학 연설문에서

(나)

  라다크에 온 지 오래지 않아 나는 개천에서 옷을 빨고 있었다. 세탁할 옷을 물에 담근 순간 개천 위 
마을 쪽에서 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내게 다가왔다.
  “여기서 빨래하면 안 돼요.”
  수줍은 목소리의 그 소녀는 손으로 개천 아래의 마을이 있는 쪽을 가리켰다.
  “아랫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에요.”
  “빨래는 저 위쪽에서 하면 돼요. 그 쪽 물은 밭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거든요.”
  (중략)
  라다크 사람들은 어떤 것도 그냥 버리지 않는다.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고 
연료로 쓸 수 없는 것들은 비료로 쓰는 것이 라다크 사람들이다. 그런 식으로 아주 오랜 세월 모든 것을 
재활용하면서 열악한 자원만을 가지고 라다크의 농부들은 거의 완벽한 자립을 이룰 수 있었다. 외부 
세계에 의존하는 것이라고는 소금과 차 그리고 요리 기구나 공구 같은 금속 제품들뿐이다. 

- 헬레나 노르베리-호지, 오래된 미래-라다크로부터 배운다에서 


